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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문
○ 2022.8.8.일 서울 전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

각종 시설물과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시민의 고통
이 극에 달하고 있는 바, 신속한 복구를 통해 서울시민이 빠르게 일
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「특별재난지역」으로 지정․선포하여 줄 것을 
건의함.

2. 제안이유
○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역에 시간당 

100mm,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, 하천, 축대, 주택 
침수 및 붕괴 등 막대한 인적․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
상황임.

○ 또한,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예측불허의 
집중호우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복합재난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.

○ 이에 민․관이 온 힘을 합쳐 응급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정확한 집
계가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재난 상황 앞에 서울시 재정형편 만으로
는 감당키 어려운 실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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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

「특별재난지역 지정」선포 촉구 건의안

서울특별시의회는 2022.8.8.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전역에 발생한 기록적인

폭우로 인하여 막대한 물적․인적 피해를 입은 1천만 서울시민의 터전인 서울

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) 피해지역을 「특별재난지역」으로 지정․선포해 줄 것을

건의함.

지난 8월 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, 하루 300mm가 넘는

폭우가 쏟아졌고 동작구 신대방동은 1시간 만에 무려 141.5mm가 내려

1942년 8월 5일 관측된 서울지역 시간당 강수량 최고 기록(118.6mm)을

80년 만에 넘어섰음.

이는 서울시의 현 수방성능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서울 곳곳에서 도로, 하

천, 축대, 주택 침수 및 붕괴 등 막대한 인적․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

대되고 있는 상황임.

이번 폭우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6명, 실종 3명 등의 사상자와 3,160명

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, 기반시설에서는 하천범람 1건, 지하철침수 11

건, 지하차도침수 26건, 도로침수 215건, 사면유실 12건, 축대 및 담장

파손 36건, 주택 및 상가침수 3,571건 등의 막대한 피해가 집계되고 있

는 상황이며 피해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.

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1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중앙정부가 이번



폭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피해지역을 「특별재난지역」으

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드리

는 바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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